
아시아 T i O2 수급“빨간불"
한국티타늄 환경문제로 증설 지연 … Kemira-ISK 합작도결렬

아시아지역의 TiO2 합작투자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에서는 한국티타늄이 T i o x i d e와 합작으로 추진중인 울산공장의 2만2 0 0 0톤

증설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티타늄은 환경오염문제로 울산지역 환경단체들과의 마찰이 계속돼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

는 것으로 알려졌다. 환경오염 시비가 계속될 경우 TiO2 증설공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내

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와함께 K e m i r a와 Ishihara Sangyo Kaisha의 TiO2 합작투자 협상도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.

K e m i r a와 I S K는 싱가폴에 7만5 0 0 0톤 규모의 T i O 2공장을 건설키로 하고 6월말 합의서를 체결할 예

정이었으나, 합작투자에 따르는 몇가지 문제에서 심각한 의견차이를 보여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

졌다.

K e m i r a는 아시아 TiO2 시장이 가격덤핑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표명, 합작을 표기한

것으로 알려졌다.

K e m i r a와 I S K는 3 0대 7 0으로 합작, TiO2 생산량을 합작비율로 분배키로 했었다.

I S K는 현재 싱가폴에서 연산 5만톤 규모의 염소법 TiO2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, 아시아지역에 3번

째 T i O 2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.

이번 합작결렬에 따라 제3의 파트너를 물색, 싱가폴 이외지역에 T i O 2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검토

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와별도로 K e m i r a는 1억7 0 0만달러를 투자해 핀란드 3만톤, 네덜란드 1만톤 등 9 8년 가동을 목표로

생산능력 4만톤의 TiO2 증설공사를 추진중이다.

증설 완료후 K e m i r a의 TiO2 총 생산능력은 3 2만톤으로 확대된다. Kemira는 미국에도 T i O 2공장을 보

유하고 있다.

한편, SCM Chemicals도 3억7 1 9 0만달러를 투자, AUS에 1 1만1 0 0 0톤 규모의 T i O 2제2공장을 건설할 계

획이다. 99년 증설이 완료되면 S C M의 AUS TiO2 생산능력은 1 9만톤으로 증가된다.

S C M은 영국공장도 9 8년까지 4만톤을 증설할 계획인데, 증설이 완료되면 총 생산능력이 6 5만7 0 0 0톤

으로 확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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